
민주당, 윤석열-바이든 회담 앞두고 ‘경제 의제’ 제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꼭 챙겨야 할 경제의제

가 무엇인지 제시하는 행사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센터장 국회의원 홍성국)와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

원장 국회의원 김태년)는 4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미정상

회담,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1년 간 해외 순방 시마다 발생한 크고 작은 문제들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대응 실패,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어 더불어민

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출국 전에 미국에 무슨 얘기를 해야하는지 미리 제시하는 것이 이

번 행사의 주요 목적이다.

  이날 세미나는 홍성국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미국과 관련된 여러 경제 현

안들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먼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한국의 안보, 외교, 경제, 국익 수호 방안에 대해 총론

적 관점에서 발표에 나선다. 다음으로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이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과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우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현 주소와 한미 협력 의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홍성국 센터장은 “각종 경제 현안들과 위기 요소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

열 정부는 위기를 모르는 건지, 위기인데 애써 외면하려는 건지 답답한 실정”이라며 

“민주당이 제시하는 경제정책들을 귀담아 듣고 정상회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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